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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�독선ž역주행] 윤석열 정부 2년 실정 평가
- 독선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- 

 윤석열 정부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

❑ 법치의 사유화로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되었습니다.
 -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9번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9번이나 거부권

을 행사했습니다. 또한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로 3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

마저 침해하였습니다.
 - ‘공익의 대표자’여야 하는 검찰은 중립성을 잃은 나머지, ‘고발사주’ 총선개입 의혹으

로 기소된 검사에 감찰 무혐의와 검사장급 승진을 시켰고, 검사 처남의 마약 범죄에도 

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했습니다. 반면 정부의 비판적

인 언론과 시민단체에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. 
 - 주요 요직에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검찰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배치한 한편, 전 

정부를 향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원전, 4대강 보 해체 사업 등에 무차별

적인 표적감사를 자행했습니다. 
 
❑ 언론장악과 언론통제로 대한민국은 자유가 압수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
 -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 합동으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 위원장 퇴출을 강행하였

으며, MB정권 당시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인사를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방송

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했습니다.
 - 또한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는 압수수색과 방문진 이사 해임 등으로 언론에 

재갈을 물렸고,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

마저 훼손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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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도를 넘는 국민기만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.
 - 여당이 졸속 추진하려고 했던 ‘김포시 서울 편입’ 문제는, 국민 갈라치기와 국토 

갈라치기로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.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

또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해 더욱 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
 -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 때문에 서울-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

의혹이 일자 정부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을 단번에 백지화시켜 양평

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렸습니다.

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
❑ 정부가 추진한 3대개혁을 비롯해 사회 전 부문에서는 역행과 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 - ‘만5세 초등학교 입학’ 논란과 수능 5개월을 앞둔 킬러문항 배제 발표 등 섣부른 

정책 남발로 백년대계를 억지스럽게 밀어붙이더니,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해 사교육 

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. 
 - 주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회귀시키고, 노동자들

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란봉투법은 거부권 행사로 하루아침에 

물거품이 되었습니다.
 - 미래혁신을 위해 필요한 국가 R&D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돼, 

신진과학자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를 박탈됐고,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도 

직격탄을 맞았습니다.
 -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백지화하고,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며 

지역ž필수의료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아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

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2년 실정 가운데 두 번째 시리즈인 <� 
독선ž역주행 분야>를 주요 내용으로 분석했으며,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인 

<‚ 무능무책임ž민생파탄 분야>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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